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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DMZ 휠체어 농구 대회’ 통해 평화와 소통의 의미 함께 해

○ 경기도, 8월 14일 2023 DMZ 휠체어 농구 대회 개최

 - 캠프그리브스 체험, 휠체어 농구 통해 평화와 소통의 가치 공유 

 -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3대3 휠체어 농구 

 - “DMZ 휠체어 농구 대회 통해 장벽을 넘어 ‘더 큰 평화를 여는’ 공감대 확산 기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민통선 내에 위치한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DMZ가 

지닌 평화 가치와 장애-비장애인 간 상호 이해의 의미를 지닌 DMZ평화

생태워크숍과 DMZ휠체어농구 대회를 1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전 70년을 맞아 DMZ 일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벽을 

넘어 함께 ‘휠체어 농구 스포츠 행사’를 즐기며 소통의 가치와 ‘더 큰 평화’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휠체어 국가 농구대표 3명과 이화여대 농구 동아리, 용인대 휠체어 

농구 동아리, 방화중학교 학생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휠체어 농구 대회는 국가대표와 일반 국내 대학생 간의 3대3 시범 농구 

대회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의 의미를 깨닫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후 

휠체어 농구 OX 퀴즈, 휠체어 타고 국가대표 잡기, 주사위 뒤집기 게임 

등이 이어졌으며, 대회 축하 공연으로 농인 보이그룹인 에스보이즈(S-boys)가 

수어를 활용한 공연을 펼쳤다.



농구를 직접 뛴 이화여대 재학 중인 신유경 학생은 “휠체어 농구가 생각

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그만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벽을 넘어 서로 소통하며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디엠지 글로벌 축제를 지향하는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프로

그램 가운데 하나다. 디엠지를 소재로 한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이벤트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한편 오는 19일 오후 캠프그리브스에서는 ‘디엠지 오픈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노슬아재즈콰르텟, 서수진, 김영후, 이수정 등이 출연해 재즈 

음악을 선사한다. 신청은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가능

하다.


